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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the retention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in clinical practice. Findings will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increase their retention.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61 dental 
hygienists who work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the Jeollabuk-do a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ost-test Duncan), and multiple 
regressions. Results: The variable that demonstrated the largest influence on the retention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was purpose/meaning (β=0.283), followed by transcendental 
calling (β=0.198). These factors relate to the sense of calling. The third most influential variable 
was pay (β=0.150). This relat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ourth most influential factor was 
the frequency of emotion display (β=-0.112), which relates to one of the sub-areas of emotional 
labor. Conclus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tention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diverse 
approaches should be implemented,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for their sense of calling, 
emotional labor and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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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치과위생사는 치과 전문인력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구강보건인력으로 과거에는 치과진료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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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예방치과처치, 구강보건교육, 병원관리 및 경영 
부분에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1].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보건의료직 중 근
무년수가 3년으로 가장 짧고 여러 요인들로 높은 이직율을 보이고 있다[2].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치과병
의원에서는 적정수준의 인력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손실을 가지고 오
게 된다[3]. 

감정노동이란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조직 내에서 유연한 적응을 위해 자신이 체험하는 실제의 감정상태
와 조직의 감정표현양식에 의해 요구되는 감정표현에 차이가 존재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을 통제하
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말한다[4]. 치과위생사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항상 친절해야 하므
로 감정노동이 많으며, 환자, 보호자,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할수록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소진의 가능성
이 높은 직업군이다[5]. 한국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주요직업의 감정노동 정도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
가 감정노동이 심한 직업 14위로 분류되었다[65]. 선행연구에서는 지나친 감정노동은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직무만족을 떨어뜨린다고 하였으며[7,8], 또한 재직의도를 떨어뜨리고 이직율을 
높이는 등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3]. 

재직의도는 치과위생사가 다른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것을 멈추거나 현재의 치과위생 직무에 머무르
려는 의도를 의미한다[9].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치과위생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도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재직의도를 파악하고 재직률을 증가시켜 이직으로 인한 직원 대체 비용절감
을 통해 조직의 유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1].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우[3]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와 재직의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직무스트
레스가 재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업무량, 소득, 근무경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혼 임상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2]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직무만족, 직무몰입이 재
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가지는 인식 중 하나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
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공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13]. 이러한 소명의식은 치과위생사들이 힘든 임상현장에서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박과 정[14]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명의식으로 재직의도를 향상시키려면 소명의식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4].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삶의 목적과 의미로 연결시키려는 접근을 의미하는 소명의식[14]과 환
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끊임없이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에 이러한 요
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적으로 소
명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일에 대한 의
미와 목표를 인식하는 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직율을 낮춰 재직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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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00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WKIRB-201807-SB-055)을 받
아 실시하였다.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전북지역(전주, 익산, 군산)에 소재한 치과의
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치과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동의한 대상자에
게만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을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표본의 크기를 계산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 G*Power 3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15]. 중간정도의 효과 크기( 
t-test:0.5, ANOVA:0.25), 유의수준은 0.05, 파워 0.95인 경우 t-test는 210명, ANOVA는 252명의  연구대상
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과크기는 중간정도인 0.15, 유의수준은 0.05, 파워 0.95인 경우의 
회귀분석은 119명의 연구대상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300부의 설문을 배부
하였고, 본 연구에 총 261부를 이용하였다.

2. 연구 도구
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총 7개 문항으로 연령, 학력, 근무경력,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급여, 하루 평균 환자 

수, 야간근무 유무, 5일제 근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재직의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재직의도는 Cowin[16]이 개발한 도구를 김[1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

다. 재직의도 문항은 당분간 치과위생사를 계속 할 의향이 있다, 계속 치과위생사로 일 할 것이다, 머지않
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다, 치과위생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 가능한 한 계속 치과위생사로서 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 이외의 다른 직업을 찾고 싶다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ɑ는 0.910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2.3.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심과 유[18]가 Calling and Vocational Questionnaire(CVQ)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역한 한

국 소명척도(CVQ-K)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12개의 문항으로 초월적 부름(4문항), 목적/의미(4문항), 
친사회적지향(4문항)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는 초월적 부름 0.906, 목적/의미 0.881, 친사회
적지향 0.831로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2.3. 감정노동
감정노동은 김[19]의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감정표현의 빈도 3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정도 3문항, 감정적 부조화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감정표현의 빈도 0.790, 감정표현의 주
의정도 0.531, 감정적 부조화 0.7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감정노동, 재직의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이
용하였다. ANOV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집단은 사후검정으로 Ducan을 이용하였다. 재직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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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고, 통계학적 유의검정 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
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p=0.022), 학력이 높을수록(p=0.020), 급여가 많을수록(p=0.003) 재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이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력이 

높을수록, 초월적 부름(p=0.001)과 목적/의미(p=0.002), 친사회적지향(p=0.005)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가 높을수록 초월적 부름(p=0.006), 목적/의미(p=0.045)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일
제 근무자일 경우 초월적 부름(p<0.001)과 목적/의미(p=0.026), 친사회적 지향(p=0.028)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Table 3>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 결과이다. 24-26세 연령의 집단에서 

Table 1. Retention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Retention intention p*
Age ≤23 2.97±0.49a 0.022

24-26 3.02±0.40a

27-29 3.03±0.49a

≥30 3.24±0.43b

 Education College 3.02±0.46 0.020
≥University 3.18±0.39

Work career(months) ≤12 3.02±0.45 0.054
13-36 2.96±0.42
37-72 3.12±0.51
≥73 3.17±0.41

Monthly income(million won) ≤150 2.95±0.44a 0.003
151-200 3.02±0.44ab

201-250 3.19±0.49bc

≥251 3.35±0.36c

Number of patient (person) ≤30 3.07±0.36 0.780
31-50 3.02±0.45
≥51 3.04±0.56

Overtime Yes 3.05±0.46 0.778
No 3.03±0.15

Five days work Yes 3.08±0.42 0.177
No 3.00±0.48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can)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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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e of call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Transcendent summons p* Purpose/meaning p* Prosocial orientation p*
Age ≤23 2.20±0.69 0.287 2.78±0.82 0.070 2.77±0.73 0.080

24-26 2.42±0.82 2.96±0.79 3.04±0.69
27-29 2.40±0.91 3.02±0.83 2.89±0.79
≥30 2.44±0.84 3.20±0.74 3.05±0.73

Education College 2.29±0.81 0.001 2.90±0.80 0.002 2.90±0.75 0.005
≥University 2.76±0.73 3.32±0.72 3.20±0.57

Work career ≤12 2.29±0.76 0.253 2.96±0.78 0.369 2.83±0.62 0.051
(months) 13-36 2.35±0.83 2.86±0.82 3.01±0.78

37-72 2.33±0.86 3.02±0.88 2.84±0.82
≥73 2.59±0.82 3.12±0.71 3.18±0.69

Monthly income ≤150 2.16±0.77a 0.006 2.77±0.85a 0.045 2.87±0.68 0.064
(million won) 151-200 2.45±0.82a 2.98±0.78ab 2.96±0.75

201-250 2.26±0.70a 3.17±0.68ab 2.89±0.67
≥251 2.88±0.97b 3.20±0.95b 3.43±0.83

Number of patient ≤30 2.45±0.76 0.302 2.94±0.73 0.897 3.01±0.60 0.391
(person) 31-50 2.27±0.77 2.96±0.82 2.87±0.71

≥51 2.37±0.93 3.00±0.87 2.96±0.90
Overtime Yes 2.35±0.82 0.794 2.94±0.83 0.690 2.94±0.69 0.873

No 2.38±0.81 2.98±0.78 2.95±0.78
Five days work Yes 2.54±0.62 <0.001 3.07±0.72 0.026 3.04±0.74 0.028

No 2.18±0.82 2.85±0.82 2.84±0.84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can) test at α=0.05 

Table 3. Emotional lab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Emotional expression p* Attention of emotional 
expression p* Emotional  

dissonance p*

Age ≤23 3.50±0.83 0.170 3.05±0.70a 0.036 3.07±0.69 0.109
24-26 3.73±0.74 3.32±0.69b 3.20±0.82
27-29 3.72±0.83   3.21±0.61ab 3.20±0.91
≥30 3.53±0.70  3.06±0.52a 2.86±0.75

Education College 3.67±0.77 0.147 3.24±0.68 0.001 3.19±0.81 <0.001
≥University 3.47±0.80 2.92±0.49 2.69±0.57

Work career ≤12 3.55±0.84 0.626 3.17±0.70 0.092 3.07±0.78 0.346
(months) 13-36 3.70±0.75 3.34±0.68 3.24±0.79

37-72 3.68±0.77 3.10±0.64 3.01±0.83
≥73 3.65±0.72 3.15±0.55 3.10±0.81

Monthly income ≤150 3.53±0.83 0.379 3.20±0.75 0.152 3.10±0.82 0.261
(million won) 151-200 3.72±0.72 3.16±0.64 3.17±0.77

201-250 3.59±0.83 3.36±0.62 3.13±0.85
≥251 3.62±0.88 2.91±0.36 2.71±0.76

Number of patient ≤30 3.45±0.80a <0.001 3.13±0.60a 0.243 3.01±0.75 0.025
(person) 31-50 3.57±0.71a 3.17±0.63a 3.05±0.76

≥51 3.98±0.75b 3.30±0.78b 3.34±0.88
Overtime Yes 3.61±0.62 0.031 3.27±0.79 0.237 3.17±0.79 0.778

No 3.68±0.70 3.10±0.80 3.05±0.80
Five days work Yes 3.59±0.75 0.280 3.12±0.61 0.073 3.07±0.77 0.381

No 3.69±0.85 3.26±0.71 3.16±0.79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can)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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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표현의 주의정도(p=0.036)가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이 낮을수록 감정표현의 주의정도(p=0.001)와 감
정적 부조화(p<0.001)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기관의 환자 수가 많을수록 감정표현의 빈도
(p<0.001)와 감정적 부조화(p=0.025)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야간근무가 없는 경우 감정표
현의 빈도(p=0.031)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4.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직의도의 총합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명의식의 하위영역인 목적/의미(β=0.283), 초월적 부름(β=0.198), 일반적 특성의 급
여(β=0.150),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인 감정표현의 빈도(β=-0.112)의 순으로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시 말해, 소명의식 중 목적/의미(p<0.001)와 초월적 부름(p=0.003)에 대
한 믿음이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았고, 급여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았다(p=0.007). 그리고 감정노동 
중 감정표현의 빈도가 적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p=0.044), 이 회귀모형의 적합성
은 20.092이었고, 25.7%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소명의식과 감정노동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치과위생사의 재

직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며, 연구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소명의식의 하위영역인 목적/의미
(β=0.283)였으며, 초월적 부름(β=0.198), 일반적 특성의 급여(β=0.150),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인 감정표현
의 빈도(β=-0.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의 세가지 하위영역 중 목적/의미와 초월적 부름의 변수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급초보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14]에서는 소명의식 중 목적/의미만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김[20]의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재직
의도를 예측하는 가장 유력한 선행변수로 소명의식임을 밝힌 바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21]의 보고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직장인의 행복 증진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여 재정적인 보상과 관계없이 직업에 대한 만족이 매우 높은 
반면에 직업스트레스는 매우 낮게 경험한다고 보고[22]한 것처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치과위생사 스스로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일

Table 4.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retention intention                

Characteristics Division B SE β t p*
General characteristics Monthly income 0.084 0.031 0.150 2.723 0.007
Sense of calling Purpose/meaning 0.159 0.037 0.283 4.289 <0.001

Transcendent summons 0.110 0.036 0.198 3.036 0.003
Emotional labor Emotional expression -0.065 0.032 -0.112 -2.028 0.044

Constant =2.380, F = 22.092, R2 = 0.257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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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즐기고 열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치과위생사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소명의식을 강화시켜 재직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급여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의 연구[3]와 박과 정의 
연구[14] 결과가 모두 일치하였다. 캐나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는 인센티브와 같은 외적
요인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24]에서는 급여나 근무환경적인 요인보다는 본인이 좀 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근속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간호사 대상의 또 다른 연구[10]에서는 급여가 재직의도의 영향 요인
이 아니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급여가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치과위생사 대상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연구를 통
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들로 볼 때, 보수와 직무에 대한 복지체계를 치
과위생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
어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해본다. 더불어 치과위생사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
여 직업에 대한 자부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중 감정표현의 빈도가 적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의 
연구[3]에서는 감정노동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감정노동 중 어떤 하위영역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다. 간호사 대상의 연구[25]에서는 감정노동 중 
감정의 부조화만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회귀분석에 이용한 변수
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박 등[26]의 연구에서는 감정노동 세 개의 하위영역만을 독
립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는 모든 독립변수를 함께 분석에 이용하였다.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은 예방과 교육 그리고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1], 
이러한 이유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환자의 입장에서 감정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27]. 반면에 효과적인 감정노동의 수행은 환자가 지각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업무 수행에 있어 감정을 조절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감정노동이 불가피하게 
강요되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결국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직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감정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더
불어 치과위생사 스스로 관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논의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소명의식의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감정노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적인 접근과 적절한 급여 체계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치과위생사 대상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을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에서 여러 요인들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설명력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표본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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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와 표본수를 증가시켜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들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
을 뿐 아니라 소명의식과 감정노동을 전체로 보지 않고, 각각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점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재직의도

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
과위생사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직의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p=0.022), 학력이 높을수록
(p=0.020), 급여가 많을수록(p=0.003) 재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을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초월적 부름(p=0.001)과 목
적/의미(p=0.002), 친사회적지향(p=0.005)이 높았다. 급여가 높을수록 초월적 부름(p=0.006), 목적/의미
(p=0.045)가 높았다. 5일제 근무자일 경우 초월적 부름(p<0.001)과 목적/의미(p=0.026), 친사회적 지향
(p=0.028)이 높았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을 살펴본 결과, 24-26세 연령의 집단에서 
감정표현의 주의정도(p=0.036)가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감정표현의 주의정도(p=0.001)와 감정적 부조
화(p<0.001)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기관의 환자 수가 많을수록 감정표현의 빈도(p<0.001)와 감
정적 부조화(p=0.025)의 정도가 높았으며, 야간근무가 없는 경우 감정표현의 빈도(p=0.031)의 정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

4.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는 소명의식의 하위영역인 목적/의미(β=0.283)였
으며, 초월적 부름(β=0.198), 일반적 특성의 급여(β=0.150), 감정노동의 하위영역인 감정표현의 빈도(β=-
0.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소명의식 중 목적/의미(p<0.001)와 초월적 부름(p=0.003)에 대한 믿음이 높
은 경우, 급여가 높은 경우(p=0.007), 감정노동 중 감정표현의 빈도가 적을수록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p=0.044).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명의식, 감정노동, 급여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접
근이  필요하며,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계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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